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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창구, 은행으로 통일... 금리는 배 이상 오를듯 조선비즈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금리수준도 지금의 1.5%보다 높은 연 3~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대출 창구는 시중은행으로 통일…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도록 보증 지원을 통해 부실차주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나눠지기로

코로나 쇼크, 금고 밖은 위험해 두달만에 50조원 쌓였다 머니투데이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자금 규모는 1,098조3,069억원으로 집계…지난해 말(1045조5,064억원) 이후 두 달 새 50조원 넘게 부동자금이 늘어…

은행 관계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충격 1분기 외환거래액, 2008년 이래 최대 연합뉴스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합) 규모는 593억7천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9억9천만달러(9.2%) 늘어...

200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내다팔아 자금을 회수해 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금융권까지 덮친 `코로나 태풍`…KB금융 순익 전년대비 13% 감소 매일경제

KB금융에 따르면 올 1분기 순이익이 7,29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1,162억원) 감소…

이자수익 등 본업에서는 선방했으나 외화채권손실 등 대규모 기타영업손실이 발생해 올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

‘보험주’의 부활…반등세 지속될까 아시아투데이

한 때 동전주로 전락했던 한화생명·손보도 2배 넘게 급등...대장주 삼성생명·화재도 상승세...車 손해율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일각선 "일시적 반등" 시각도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인 데다가, 푸르덴셜생명·KDB생명 등 잇따른 보험사 매각 소식이 오르내리면서 보험주에 대한 재평가

서민경제는 생활고...적금 보험 깨고 빚만 쌓인다 머니투데이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5개사의 지난달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전월보다 6,681억원(28.4%), 전년동기대비 6,867억원(29.4%) 증가

코로나19 충격파는 ‘현금 양극화’의 정도를 키워...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돈줄이 마른 이들에게 ‘곳간 채우기’는 남 얘기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회장·이종필 부사장 검거 연합뉴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혀...

라임 측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된 과정과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 등 이 사태의 전말이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

'반대매매 자제' 한달…증시 반등에 원상복귀 조짐 뉴스1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자제 권고로 시행된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 신용융자 담보비율 하향 등의 조치가 점차 원상복귀 조짐

국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여...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규모도 다시 점차 늘어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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